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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역사는 전두환의 죽음을 결코 슬퍼할 수 없다!!!

어제 아침 전두환이 사망했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왜 사과하지 않느냐, 왜 반성하지 않느냐 묻는 기자에게 “이거 왜

이래”라고 말할 때, 최소한 사법적 단죄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생존할 줄 알았다.

그러나 노태우가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5.18의 진실을 가장 잘 아는 그마저

사망했다. 이제 영원히 닫힌 그의 입을 통해 진실을 알기는 어렵게 되었다. 반성하지

않는 입에서 진실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지만, 그의 죽음으로 이제는 그런 기대마저 할

수 없게 되었다.

전두환은 5.18 최초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 광주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5.18의 진실을 밝히고, 그가 앗아간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어야 했다. 그로 인해 스러진 목숨들이 남긴 또 다른 목숨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며 그 죗값을 더 치러야 했다. 아직 남아있는 956억 원에 이르는

미납추징금도 모두 납부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지도,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았으며,

추징금도 완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책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글을 내놓았고, 5.18헬기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으며, 12.12쿠데타를 기념한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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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받으면서는 불출석하고 골프를 쳤다. 피해자를 무시하고, 사법제도를

깔보는 그의 뻔뻔한 행동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주었다.

12.12, 5.18, 삼청교육대, 강제징집•녹화 선도공작, 형제복지원, 의문사, 그리고 온갖

시국 공안 사건 및 재일동포간첩 조작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그가 살아생전 자행했던

수많은 악행과 마찬가지로 그 죽음마저 악행이다. 진실을 밝히지도 않았고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은 그 죽음은 또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있다. 영령들이 어찌

그를 마주하겠는가.

그는 죽었지만 살아남은 그의 가족들이나 무리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어둠에 쌓여 있는 5.18을 비롯한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부정하게 축재하여 숨겨둔 재산을 꺼내어 미납추징금을

완납해야 할 것이다. 이 길이 역사와 피해자 앞에서 조금이나마 전두환의 악행에 대해

속죄하는 길일 것이다.

진실을 밝히지도 않고,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전두환의 죽음을 역사는, 광주는,

그리고 피해자들은 결코 슬퍼할 수 없다.

2021년 11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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